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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 

여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의 새 세계로 옮겨진 사 

람들이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 

리스모인의 삶에 손을 뻗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임할 영 

광과 비교할 수 없다(롬 8:1~18 ; 고 

후 4:17). 바울은 두 세계를 설명한다. 이 세상은 고난의 세상이요， 장차 올 세상 
의 특정은 영광이다. 탄식과 고통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삶은 장차 올 영광의 극 

치에 연결되어져 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탄식을 설명한다. 먼저는 자연의 

탄식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탄식， 세 번째는 성령의 탄식이다. 그 후에 

하나님의 영원한목적이 완성된다. 

자연의 탄식 (롬 8:19"'22) 인간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서 자리 

잡았다. 인간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창 3:17). 그러나 자연에게도 소 
망은 었다. 인간 때문에 썩어짐에 종노릇하게 되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님의 의가 나타나신 후로 우주 만물에게도 새 세계를 위한 약속이 주어졌다(벨 

후 3:12~13) .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계 21:1). 하나님께 
서 이미 구약에 약속하여 주셨다μt 65:17~18). 우리가 지금 몸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체험하는 것처럼 새 세계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들을 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었다(롬 8:19~22). 인류의 구원은 또한 우주만물의 구속이 될 것이다(골 

3:3~4). 인류와 우주만물은 떼어 놓을 수 없도록 하나로 묶여져 있다. 부활의 날 

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우주만물을 만드실 것이다(고전}5:40， 49~51). 그 완성 

은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한새 세계와함께 나타나게 될 것이다. 

빼훌 ~，한 혜앤 "1 t'뿔” 
1 1 Ç"톨， 싹쩌 훌훌l 훌 함환다 
’ l Ç"'톨， 싹쩌 렐샘훌 빠챈다 
훌 l Ç"톨 l 셰쩌 불당빼양틈타 

그리스도인의 탄식 (롬 8:23"'25) 모든 피조물은 탄식한다(롬 8:22). 그리스도 
인도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양자 되기를 기다리 

며 탄식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았고 이미 아들로서 보장을 

받아그 안에 살고 있지만 “육신 안에 살고 있는한” 그완성이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롬 8:23). 사도 바울은 이를 가리켜 몸의 부활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자신 

의 모습을 탄식하며 외쳤다(롬 7:24). 바울이 원히는 것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망의 몸으로부터 구속을 받는 것이다. 오직 죽을 몸이 부활의 새 몸으로 변화 

될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이다(고전 15:54).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소망은 감추어져 있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고후 

5:7 ; 히 11:1). 우리의 진정한 집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장차 올 생명의 

세계에 있다(롬 8:24~25) . 우리가 몸 안에 사는 동안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 

음을 안다(고후 5:6). 그러므로 우리는 탄식하며 폼이 구속받을 것， 즉 앞으로 임 

할 새 세계의 삶을 기다린다. 

성령의 탄식 (롬 8:26"'27) 옛 세계와 새 세계 현재의 고난과 장차 올 영광 사 
이에 있는 긴장은 이 땅 위에 사는 은총의 자녀들의 마크가 되고 또한 탄식과 소 

망을 불러낸다. 그러므로 성령님도 탄식하신다(롬 8:26).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리스도인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 

님께서는 성령님의 말 없는 탄식의 기도를 아신다. 이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뭇 

을 따라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롬 8:27). 우리가 몸의 구속을 탄식 
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의 몸에 그 처소를 정하시고 구원의 완성 

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중에 나타날 그 날을 기다리며 탄식하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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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HINGS NEW 

And He who sits on the throne said, “:Behold, 1 am makiIJg all things new" 

And He said, “Write, for these words are faithful and true. " 

(Revelation 21:5) 

E veryone |i|<es rn1eW tfh뼈1 

time, which is why the economy keeps moving. Even 

antique collectors buy new things. Computers , cell phones, 

and televisions appear to be the hottest moving items these 

days . The bad news is that no matter what we buy, it 

eventually becomes old . The good news is that the Lord 

God makes everlasting new things. The Bible begins with 

God creating a new paradise, and the Bible ends with God 

creating an eternal new paradise . Let’s look at some of the 

new things God has in store for His children 

When you accept Jesus Christ , God makes you new 

things . He makes you into His child ,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even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Jn . 1 :12). 

The difference between receiving Christ and getting religion 

is that religion offers you a set of laws to keep, but Christ 

offers you new life and the power to live it. When sinners 

come to faith in Christ the old things pass away, “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 new things have come'’ (2 Cor. 5:1 기. 

God makes you into a new creation , and the things you 

loved before lose their appeal. The grace of God forgives 

sin , and believers get a new record. Receiving Christ brings 

you a new nature, a new hope, and a new heavenly home, 

“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dwelling places; 

if it were not so, 1 would have told you; for 1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 If 1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1 will come 

again , and receive you to 1\l1yself , that where 1 am, there you 

may be also"(Jn . 14:1~3). Believers receive a new 

understanding of spiritual things . AII these beautiful new 

things begin at your new birth , Jesus said, "'Truly, truly, 1 

say to you , unless one is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and ’Truly, truly, 1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he cannot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Jn. 3:3~5) . 

When Jesus comes back, God wi|| ?ake new things 

Living believers will never die, “ For the Lord Himself will 

descend from heaven with a shout,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nd with the trumpet of God, and the dead in 

Christ will rise first. Then we who are alive and remain will 

be caught up together w 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we shall always be with the Lord"(1 

Thes . 4: 16~ 1 기 . AII believers will get new bodies, just like 

the resurrected Jesus ι Beloved. now we are children of 

God, and it has not appeared as yet what we will be . We 

know that when He appears, we will be like Him, because 

we will see Him just as He is" (l Jn. 3:2). Right now, all our 

bodies are deterioratin.g. As old age approaches, most of us 

will leave this life in much the same way as we entered with 

wrinkled skin, no teeth , and little to no hair. When our Lord 

returns , we will get new bod ies in an instant, "Behold, 1 tell 

you a mystery; we will not all sleep , but we ‘ will all be 

changed, in a moment, in the twinkling of an eye, at the last 

trumpet; for the trumpet will sound , and the dead will be 

raised imperishable , and we will be changed. For this 

perishable must put on the imperishable , and this mortal 

must put on immortality"(1 Cor. 15:51 ~ 53) . 

When the universe is rebuilt , God will make everything 

new, "Then 1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for .the 

first heaven and the f irst earth passed away, and there is no 

longer any sea. And 1 saw the holy city, new Jerusalem, 

coming down out of heaven from God, made ready as a 

bride adorned for her husband " (Rev. 21 :1 ~ 2) . Believers will 

have a new dwelling place for eternity. People will enjoya 

new intimacy with God! Today’s Bible verse says, “ And He 

who sits on the throne said, ‘ Behold, 1 am making all things 

new ’ And He said, 'Write, for these words are faithful and 

true'''(Rev. 21 :5). God is going to eliminate all the sorrows 

that sin brought to this earth . There will be no more crying 

and no more death 

My dear friends , have you been made new by receiving 

Christ? Are you ready and looking forward to Christ’s return? 

Does the anticipation of all the new things God promised to 

give you fill you with great joy? Please find your joy and 

comfort in Jesus Christ. Amen . 메 

저1 10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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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듣 
• "듀두 것이 쩨롭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요한계시록 21:5) 

모 든 사람은 새 것을 좋。탱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새 것을 

사고， 그것이 곧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 

다. 심지어 골동품 수집가들조차 새 것을 삽니다. 특히 컴퓨터， 

핸드폰， πf는 요즘 가장 빠르게 바뀌는 아이템들입니다. 나쁜 

소식은 우리가 무엇을 사든지 얼마 못 가서 결국 구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 

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새 낙원을 창조하심 

으로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새 낙원을 재창조하심으로 물 

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새로 

운 것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새것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 

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종교를 갖는 것 

의 차이는 종교는 지켜야 할 일련의 법칙을 제공하는 반면， 그리 

스도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이전 것들 

은 지나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야 이전에 사랑했던 것들은 그 힘을 앓게 됩니다. 하나님 

의 은총이 죄를 사해 주시며 신자들은 새로운 기록을 얻게 됩니 

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은 새로운 본성， 새로운 소망， 

새로운 하늘의 본향을 갖게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 

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 

게 하리라." (요 14 : 1~3). 신자들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 새롭게 이 

해하게 됩니다. 이 모든 아름답고 새로운 일들이 여러분이 영적 

으로 거듭날 때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 

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 .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 

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 

3:3~5).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새것을 만드신다 

김성판목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 

다. 살아있는 신자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 

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 

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꿀어 올려 공중 

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전 4:16~17). 모든 신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 

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 

금은하나님의 자녀라장래에 어떻게 될지는아직 나타나지 아니 

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 

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요일 3:2). 현재의 모든 

육체는 시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대부분 태어 

날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이빨도 없고 머 

리카락도 거의 빠진 채 이 땅의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순식간에 새로운 붐을 입게 될 것입 

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 

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 

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고전 15:51~53). 

새 우주를 만드실 때 새것이 될 것이다 

우주가 재창조될 때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 

고바다도다시 있지 않더라또내가보매 거룩한성 새 예루살렘 

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 

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 21: 1~2). 신자들은 영원한 새 

처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친밀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 

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끼계 21:5). 하나 

님은 죄가 이 땅에 가져다 준 모든 슬픔을 없애실 것입니다. 더 

이상우는일과죽는일이 없을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롭게 되 

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로 여러분은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예수 그리스 

도안에서 기쁨과평안을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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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씨아의 혹옴 l 수요 1 루떼애 메씨찌 

매시아의 혹융@ 

벨라도의 법청 
(요한북음과 마1~북음4)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 

사라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 

할 때마다 말한다. 그런데 복음서에 

기록된 빌라도의 행적을 표면적으로 

바라볼 때 과연 예수님이 빌라도에 

게 무슨 고난을 당하셨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오히려 빌라도는 무죄하신 예수님을 살리려고 동분서주했다. 그렇다면 

왜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는가? 빌라도의 법정에 

서무슨 일이 있었는가? 

마가복음은 15장에서 빌라도의 행적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공관복음서와 비슷 

하다. 이에 반해 요한복음은 18~19장에 걸쳐 빌라도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하였 

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막 15:2). 똑같은 기사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자세히 기술하였다. 

“이에 빌라도가다시 관정에 들어가예수를불러 이르되 네가유대인의 왕이냐 .. .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 

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무릇 진리에 속한지는 내 음성을듣느니라하신대"(요 

18 :33~37). 바라비를 놓아주는 장면도 마가복음보다 요한복음은 자세히 설명하 

였다(막 15:6,11,15 ; 요 18 :39~4b， 19:15~ 16). 

빌라도는 예루살렘의 관정(브라이도리옹 막 15:16)을 세 차례나 오가며 예수님 

의 무죄함을 밝히려고 노력하였다(요 18:28.33. 19:9). 예수님과도 진지하게 대화 

하였다. 어떻게 하든 종교지도자들을 설득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맥f보려고 하 

였다. 이와 같은 빌라도의 생각은 다음의 말 속에 충분히 스며들어 있다. “나는 그 

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요 18:38).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 나는 골 앵명의 떡이다(요 6:35) 

2.나는 세상의 빛이라(요 8:1-12) 
3.나는 문이다(요 10:7-1 이 

지금 세상은 크고 작은 사건들 자연재해들 때문에 무척이나 시끄럽다. 이 혼잡 

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근심과 걱정 또는 쾌락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죄의 늪에 빠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자. 모든 말씀의 초점인 예수님을 바라 

보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 11:25). 예수님 

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셨다.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를 비 

롯한 제자들은 옹전히 믿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 

.예수넘은 모든 개성을 가지고 계신다 사람은 저마다 개성(person와ity)을 가 

지고 있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개성을 지니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개 

성은 가장 위대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요 10:3이. 예수님 

이 지닌 개성은 보통 사람의 개성과 명백히 다르다. 보통 사람은 이해관계， 유익， 

성공여부 등을 위해서 개성을 가진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 

해서 살지 않았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죄인들의 구원이었다. 이와 같은 예수 

님의 개성을 종교지도자들은 매우 싫어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 

이려고 하였다(요 10:31,33). 종교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율법을 

지키며 의로운 일을 많이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지 않았던 개성을 

가지고 있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시간을 지체하셨다(요 11:3"'6.14). 그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 때문이었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 

라!' (요 19:4).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반대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동은 예수님을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을 위함이었다. 그는 자신이 총독으로 

있는 유대지역의 안정을 간절히 원했던 것이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이 아니 

었다. 그랬기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히는 것이니이다?'(요 19:12)라고 소리쳤을 

때그는곧바로포기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일을 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많은 사람을 만나 

며 해결을 위해서 애쓴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빌라도와 비슷하다. 문제는 빌라 

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잃어벼린 채 단지 문제해결에만 매달린다는 

것이다. 복음이 없는 빌라도의 법정처럼 우리 교회도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서의 영화를 위해서 분주하지 않은가? ‘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빌라도보다 

더 악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 

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미워히는자는 영 

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니를 섬기려면 

나를따르라나있는곳에나를 섬기는자도 거 

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요 12 :24~26) . 아멘 . 

다(요 11:15).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제지들의 개성을 보게 된다(요 11: 8.12~ 13). 또한 예수님께서 나사로 

의 집에 도착한 뒤， 우리는 예수님께 하소연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개성을 보게 

된다(요 끄:21， 32).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종교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지들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옹전히 믿지 않았던 것， 즉 

자신의 개성대로 예수님을 대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의 개성과 예수님의 개 

성은확연히다르다 예수님은모든개성중가장위대한개성을지니고계신다 . 

•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의 제자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 

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분명 

히 말씀하셨다. ‘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요 11:23). 그런데 마르다는 이 말 

을자신의 개성대로받아대답하였다(요 11: 24). 이와같이 자신을온전히 믿지 못 

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11:25).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자. 자신‘을 믿는 자에게 구 

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살전 4:16~l7). 예수님은 모 

든능력중가장큰능력을가지고계신다 . 

• 그리스도는 그의 약속을 더 깊게 하신다 나사로의 부활을 약속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약속을 더욱 깊게(extend) 하셨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 

지 아니하리니"(요 11:26).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인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이에 비할 약속이 있는가?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약속이 아무 

리 좋을지라도 결국은 세상 안에서 유효할 뿐 영원까지 확장할 수 없다(시 90 :10).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을 확실하게 보장하신다.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약 

속을 영원까지 확장하신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것이 예수님 

의 개성이다. 그런데 우리의 개성이 은총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한다. 예수님은 죄 

인들을구원하실뿐아니라더 확장하여 영원한생명을주실수있는유일한능력 

자이시다. “이것을 네가 믿느대’(요 11:26). 그런데 우리의 개성이 믿음마저 자신 

을 위한 믿음’ 으로 변질시킨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잘못된 믿음， 우리의 

개성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께 항복하자. 이때 우리는 영원을 간직하며 부활과 생 

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 살 수 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소서. 나를 깨뜨려 주님의 것이 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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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복응어l 대한 훈련을 받으니11/- 혀떤1/-요? 

녀무 총야요. 여l수닝0-1/ 대해서 오르던 껏응 더육 양게 되었고요. 성 jj에 대해 

서도 많이 말꺼l 되어서 11뻐요. 밍응 0/ 든든해치는 껏 같o/-요. 

동분서수하고 있 11 때문이다. 동 

시통역사까 되어서 복응응 선하고 

싶다는 그녀에게서 그리스도의 향 

끼까 송송 야ll ， 진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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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외 다11서교으l 옐매로 보음으l 오지어I 혀지인 교호l등 -, c 

。 l 속속 서/워지고 있타. 옹용이l는 ’상빗"/;/-늘나라교호l ’ 1/­

o. !c/- 바료 그 교호l에 축선하느 대하새0/ 어마 서 우리 교 
M. • - - - -, 2 ., - L " ï ð 2 L ’ 

호/이l 오/-c/- 새 11 바라하 긴사。l 사라자o(:o/c/- 오고외 대 2-

학에서 한욱어를 선용하는 사랑자0(:는 선북대 교환학생으 
로 하운0-1/ 맙으며 듀l김 "/;/-11 처에 보오에 대해 더옹 C냐 n 

-,’‘ ’ ‘ -, L..-, 디 -, 2. 

사 현재 선교위원회1/- 특별"/;( 마련한 교육을 받고 있다 

I휠효01 
쫓o f-i훌 

〈양 언저l 복응을 듣꺼l 되었 L/-요 ? 

장빗하늘나라교호l어l 타니고 있던 대학으I 선배로부터 복응응 등었어요 

여I정인 그녀는 

복응과성갱 

더 양고 싶어 

l웰 망어l 충국 

요응 녀무 분추안타 

이/ 대해서 안나라도 

(종 복응을 틀었을 때 어했L/-요 ? 
처요어I느 자 요라느데 보.E-.요 도요며서 처처 촌야처어요 , c2 2. -L 디。* 

날까지 

양 혀l수닝은 누구신1/-요? 

여I수닝은 냐의 구원자， L/-으l 반석， 도웅 o (세요. 여l수념은 자신으l 생영응 내01 

추성 성도료 사랑0/ 많요세요. 

되랴 증인이 내 

이번이 세 번째 선교지만 여전히 너무나도 게으른 저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였습니다. 업다고 

걷는 것을 귀찮아하고 말하는 것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언어도 턱없이 부 

족했습니다. 저녁마다 회개하며 전도한 영흔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날 전도 사 

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핏빌떨 흘리셨는데 이까짓 

땀 몇 gk울을 흘렸다고 짜증내는 게으른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 

께 대한 죄송한 마음에 회개기도를 했습니다. 

전도 사역을 하면서 집집마다 있는 우쇼띨이 아궁이에 불태워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 

다. 사원이 훼파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반드시 이루어 

지리라 믿었습니다. 무거운 죄짐을 벗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쨌습니다. 기도가 영적인 무기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힘없이 거부하는 영흔을 볼 땐 너무나 

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욱더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때때로 복음을 잘 받아들이 

는 영혼도 있었습니다. 이곳이 복음화되는 그 날까지 기도하고 선교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임순록(집사， 11교구) 

기 r 간 

1월 22일(금) - 1월 30일(토) 

1 월 22일(금) -1 월 30일(토) 

이번 주에 졸블에1는 선교팀 (4개 팀) 

1월 18일(월) -1월 26일(화) 

1 월 21 일(목) - 1 월 29일(금) 

간 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주어진 환경이 원만하지 않았다. 하지 

만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 

씀을 생각하고 기쁨으로 준비했다. 막상 준비하면서 주님은 

더욱 큰 은혜를 부어 주셨다. 낯설지 않은 선교지가 오히려 

반가웠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십자가의 복음 

을전하였다. 

단 한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 드리면 

구원함을 받고 그 영혼은 성령께서 이끄시고 도우시사 거듭난 

생명으로 자라게 하시리라 믿고 최선을 다해 전했다. 마을마 

다 나이 많으신 분들에겐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였고， 

특히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이 미래에는 주님 

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겠지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더욱 즐겁 

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충만함을 받아 가가호호 방문하여 복음 

을 전할 때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는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 

그들의 영흔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잘 것 없고 연약한 나를 들 

어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린다. 

장세복(집사， 1 2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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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훌과 나눔 

폭첼효다 버 흔 슴훨'1 ,,. 내 a.1 다 

잉 꽁동처l훈련 0/ j1..ff미있었0; A 수련호t 초l교였 0;.요. (문영진) 

? 고등부에서의 헛 수련회였는데 부흥호l 시깐이 1~장 1/역어l 냥놨어요. (깅은진) 

? 깅성판 목사닝 0/ 오셔서 석l소폰 붕어추신1-1랑 망씀을 나눴던 시깐이 치l엘 1/역에 냥o/-요 . (o!ttf원) 

? 학생회 프로그램 향 때 좋놨어요. 1/도도 옷하고 춘비도 부족했λl 만， 고등부 지처l틀이 영성 t/ 장여해수는 

오습을 보연서 정말 추닝이 도오f추시는 갱 느였고 은회l스러웠0; 요. 그리고 소 · 반벨 오잉 시깐을 

통해 선교시깐응 1~성 수 었었던 껏도 좋놨어요. (고수현) 

φ 방 구분 없이 자니마 더 좋gtof요. 대신 부홍호l는 1/도시깐0/ 치I 생깐보다 짧야서 녀우 아쉬 

웠어A. (김한L~ ) 

엄청난 눈이 내렸던 지난 1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고등부 

져울수련회가 있었다. 처음에는 기도원에서 2박 3일이라는 일정을 계획했 

었지만， 갑자기 내린 눈으로 교회에서 하게 되었다. 일정대로 특강과 공동 

체 훈련， 말씀과 찬양과 부흥회를 하며 첫째 날의 일정을 마쳤다. 둘째 날 

에는 새벽기도회를 시작으로 조 • 반별 모임 시죠넬 가졌었고， 김성관 위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섹스폰 연주와 말씀으로 고등부 아이들과 교제를 나누셨 

다. 그 후 수련회 마지막 부흥회와 예배를 드린 후 수련회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갑작스런 폭설로 환경은 매우 열악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모두 놀라운 주님의 은 

혜를느꼈다. 

’박 2. -l !-I 않슴 슴훨I 

처음 져올수련회의 날짜가 주보에 나왔을 때， 저는 솔직히 수련회를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 몰래 교회를 다니는 저에게 2박 3일 기도원에서의 수련회는 너무 

도 큰 모험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중죠뚱간 나갈 수 있다고 해도 감히 시도해보기조 

차 두려왔던 일이었습니다. 수련회를 가지 않더라도 기도하면 은혜를 받을수 있다는 

짧은 생각에 아무런 관심조차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수련회 부 

조장이 되었고 제 자리에 대한 단순한 책임갑으로만 수련회를 가기로 생각했던 저에 

게 교사기도회 때 고등부선생님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하셨다는 사실 

을 듣고 제 생각이 참 짧았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녁때는 수련회를 떠나 집 

으로 가는 일을 매번 해야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많은 은혜 받게 해달라고， 

수련회가 정말로 얼마 안남은 시점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가슴깊이 

느꼈습니다. 폭설 때문에 1박 2일 교회에서의 수련회였지만， 오히려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였기에 조금이라도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은혜를 받게 해 주신 주님. 여러 가 

지 특강 그리고 학생회의 친교시간 등 모두 정말 좋았고 은혜로웠던 시죠}이었습니다. 

유월켈 양 돼깐 

게수냉각 윤혜혹 

묵은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 

이하는 첫 날， 주님께서 우리 정년l부 가운 

데 ‘말씀읽기 수련회’ 를 통하여 허락해 주신 

말씀은 다니앨서였다. 호주에서 보냈던 2008 
년， 어느 목사님께서 다니엘서를 가지고 말 

씀을 전하시며 주님께서는 이 말세의 때에 다니엘과 같은 세대를 일으켜 사용하실 것이 

라고 하셨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모습을 가지도록 권면하시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강한 도전을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2010년의 시작을 바로 그 다니엘서로 출발한다고 생 

각하니 기대가되었다. 

12장의 다니엘서의 말씀 중， 풀무불과 사자굴 이야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의 믿음 

의 고백을 한 다니엘에 -대해서는 낯설지 않지만 그 외에 가득 담겨져 있는 환상과 예언 

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랬기에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 

가며 목사님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말씀이 풀이될 때마다 주님께서 실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흥미로웠다.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내 맘 속 갚 

은 곳을 울리는 것은 주님께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말씀하 

고 계시다는 사실이었다. 역사적으로도 이미 말씀을 이루셨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도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며， 이루어 나가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셨다. 인ζF이 결코 

스스로 깨닫지 못할 비밀들을 내 앞에 펼쳐 보이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셨는데 내게 진실로 그것을 믿는지， 나의 자유의지를 드려 진정 주님을 쫓 

김성해(교사， 고등부) 

특히 저는 부흥회를 통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록 첫날 부흥회는 저녁 늦 

게 했었기에 효뼈하지 못했지만， 둘째 날 부흥회가 낮 시간으로 옮겨져 저에게 부흥 

회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부흥회 기 

도시죠배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간절히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중보기도 시간，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시죠빼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신 박인주 선생님， 그리고 꼭두새벽부터 저희를 위해 직접 아침식사를 만드 

시던 여러 고등부 선생님들， 그분들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그분들을 통해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 

닫게 해주고 싶으셨으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완전한 믿음을 형성 

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지만 수련회 때 참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무사히 끝난 이번 고등부 수련회. 1박 2일의 짧은 수련회 

기간 동안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성문정(고등부) 

는 자가 될 수 있느냐고 인격적으로 여쭈어 보시는 것 같았다 

성경을 보면， 믿음을 강조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는 말씀도 

있고， 반면 행함을 강조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 

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도 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믿음’ 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는 밍음도 있지만，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믿음도 함께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게 전자의 믿음은 있으나 후자의 믿음은 없는 것 같았다. 

삶의 무게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죄인된 본성으로 인해 너무나 익숙해져 깨닫지 조 

차 못하는 마음도 들었다. 

이런 저런 마음으로 보낸 그 하루가 지나가고 다음날 청년부 예배에서 말씀 뽑기 시 

간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진정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다. 

주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 

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 

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일 뿐인 것이었다. 이 연약함 

도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넘어가 주실 것을 밍으며 더 이상 젖이 아닌 밥을 

먹는 자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며 좋겠다. 

조성경(정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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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찌기칼럼 l 재가흑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온 세쇼L을 얻은 듯한 기쁨으로 충현교회에서 결혼한 지， 올해 10주년이 되었다. 

그러나 기쁨은 잠깐， 흔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혼하니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뜻도 맞지 않아서 사사건건 부딪히며 실 

망하고， 상처받고 좌절하며， 희망이 보이지 않는 힘든 결혼생활이었다. 그러나 돌아 

보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힘 

든 일들마다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만이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 나의 삶 가운 

데에 찾아오셔서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며 믿음의 가 

정으로 묘F들어 가심을 생각하면 감사와 눈물뿐이다. 

작년 여름， 5년 만에 선교를 다띠와서 그 모든 것은 더욱더 확실해졌다. 누더기 

옷을 걸치고 신발도 신지 않은 사료단들이 환한 미소로 맞으며 순수하게 복음을 듣 

고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예쨌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 영흔들에게 복음 전 

하기를 기뻐하셔서 지금까지 훈련하시며 인도하셨음을 깨닫는 순죠L이었다. 마치 펄 

떡거리는 물고기들을 가득 담아 놓고 나에게 빨리 건지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나 

는 그저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되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영혼을 직접 보게 

하시고， 나의 남은 삶을 통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임을 깨닫게 하셨다. 다 

음 선교 갈 날을 설렘으로 기다리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게 하셨다. 

매주 장년1부 교사를 통해 온통 죄 밖에 없는 우리와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 

의 풍성한 복음맨l 있게 하시고， 회원들과 나누며 새 힘 얻게 하시니 감사하다. 

죽으셔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나는 것도， 높아지며 영광 받는 것도 원 

하지 않으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 오너라 “네， 주님 . 제가 

어떤 환경과 상홀때 처할지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믿음이 실천되어져야 할 때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변하는 저를 저도 믿을 수가 없으니 ， 저를 꼭 

붙들어 주세요.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영흔들을 만나 복 

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 주님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권정옥(집사， 장년 1부) 

\) 새 가 ~ 을 왼 영 @ti} 니 다 \)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이정선 21 청년 1부 김어현(2이 70 닙'!，I-Ë!↓-스「 7 장년 1부 오준분(9) 

심성아 21 정년2부 전지희(21 ) 71 이정민 7 3ζE。등-』「j 오준분(9) 

조윤희 23 정년2부 최경하(17) 72 이정현 7 3:ι，드C=3。‘ 님「 오준분(9) 

신준호 23 초등2부 최경하(17) 73 I;!→Lr。::λ다 5 정년2부 노은영(23) 

신준영 23 3::드o ↑ ,-님「 최경하(17) 74 강영애 20 장년2부 강만수(2이 

임명빈 23 장년3부 안재자(6) 75 iCi그。 C3j 으 lLE 11 장년2부 

김지현 16 펑년 1부 배정애(1 ) 76 이자원 5 장년 1 부 

정현진 17 대학부 정금숙(17) 77 김영지 5 .:il는 C=5;1 tj-

닙-1 }드 t4g二L-l 23 청년 1부 신정애(2이 78 김영민 5 깅 ;I;ξ C:;-t「i

안희석 11 청년2부 김성해(12) 79 윤미혜 9 대학부 김영아(2) 

구문섭 장년2부 구원섭(1) 80 박지혜 9 청년 1부 한만교(24) 

강연주 정년2부 81 이미랑 8 .:ilε C=;7 tj- 이가현(8) 

최용호 10 장년 1부 82 이종한 19 걷 ;x;;는 c=;「••- 박미지(16) 

박애정 10 장년 1부 83 윤해나 15 대학부 김예실(18) 

전설희 2 청년 1부 84 김동국 13 장년2부 박홍규(13) 

조명희 13 장년2부 정인선 (12) 85 김아언 청년 1부 

~그| 。C315 -「프 13 ~5규!2. 정인선(12) 86 ~그1 '2J-'T'- 21 청년 1부 김명희(16) 

@양 증언교회의 eJ 가족이 되7'. 원하시는 분은 온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JI랍니다. 양 

2010년 1 월 17일 @ 



(j) 20 1 0년 1 월 17일 주만흥헌 

교삐쇼씩 

모임 

1 남 - 녀전도회징전체 월례회 
일시 24일(다음 주일) 15:10 
장소 제1교육관 407호 

엽 씨! 

1 윤택성 은퇴집사(노숭녀 은퇴권사의 남편， 
22교구 평택안성구역)17일 별세 ， 9일 장례 

2 백순단 성도(7교구 풍납1구역) /9일 별세 ， 1 2 
일 장례 

3 안웬 은퇴권사(안통현 장로의 모친 · 김순 
옥 권사의 시모， 1 3교구 논현8구역， 안경덕 
권사의 모친 김의철 은퇴장로의 장모， 1 3교 
구， 안석현 장로의 모친 김승옥 권사의 시 
모 ， 4교구， 안세현 안수집사의 모친 유순원 
집사의 시모， 3교구) 1 10일 별세， 12일 장례 

4. 엄필성 은퇴장로(황정숙 타교전도사의 남편， 
6교구 상전3구역) /10일 별세 ， 13일 장례 

5 박해권 타교장로(이득해 권사의 남편 이무 
열 집사의 부친 ， 5교구 대치2구역) 1 1 2일 별 
세 ， 15일장혜 

과회헥뭘모집 

1. 모집부문 면집디자인(주간충현 및 교재) 
펀집C/x/EJ 경럭 2던 이상 

디자인전공자우대 

2. 제 출 서 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딩회징추전서(타교인) 

3. 서류제출저 깅남구 역심동 앉ì5-1 
충현교회 사무국 'll5앙-saxx뼈이 

결흔 

1 박준엽 군(박옥현 안수집사 · 정연희 권사의 
아들， 5교구)과 황인실 앙(황해연 안수집사 
유해분 권사의 딸， 타교) /23일(토) 11:30, 광 
고문화회관 디어컨벤션센타(2호선 잠실역 7 

번 출구) 
2 김천회 군(김재구 성도 · 윤회순 성도의 아 

들， 타교)과 표소연 앙(표완식 은퇴안수집 
사 최숙진 권사의 딸 ， 8교구) 1 23일(토) 
13:00, 송림고등학교 내 분당 우리교회 

3 김봉균 군(김택선 집사 구현숙 집사의 아 
들， 8교구)과 양은희 양(김순화 권사의 딸， 타 
교) 1 23일(토) 13:00, 열린빌딩 4충 예배실 
(열린교회교육관) 

4 윤영현 군(윤주용 집사 정인순 집사의 아 
들， 타교)과 한진숙 양(한용배 안수집사 도 
수자 권사의 딸， 9교구) 123일(토) 14:00, 남 
산자유센터웨딩평화훌 

주소변경 

1 진학래 장로 번옥희 권사(용인시 수지구 통 
전통 859 현대 1차 홈타운 아파트 104동 1102 
호， n070-8881-7263) 

2010년겨올수련회 
우밑안소양 011수그리스도(의전4:13-18) 

부서 | 일시 l 장소 
흥등부 11월 18일(월HO일(수)1 충현기도원 
때바다부 월 23일(토 제2교육관 1홍 

홍력 교외추면 전도 

일 시 · 여짧희 20띨쉬 구역징 영성훈련 후 
장소 · 여전도회 각교구구역장 영성훈련 정소 

견도위원외 2009년 청기피계감μ 

1 감사기간 1월 3일(주일)~1월 31일(주일)까지 
2. 대상기간 2009년 1월~12월 
3 감사장소 전도위원회(제1교육관 404.호) 
4 준비서류 ‘ 시신묘 1부， 금전출닙뷔원쟁， 영수증철， 예금통장 

〈쭈긴흥핸〉 지원용시지 모집 

부 문 ‘ 취재기자 및 사진기자 문 의 ‘ 주간충현(# 353) 

2010년 전반기 천도외장단 엉성혼련 
일 시 : 2009년 12월 6일~2010년 1월 31일 매주일 15:1O~16:00 
장소 재교육관 407.호 

태션지 카드 칙성 기간(각 교구톨) 

일 시 : 2009년 12월 20일~2010년 1월 30일 

션교언어 혼련 

일시 매주일 1500 
장 소 . 제1교육관 405호(내몽글) 5이호(캄보디아) 504호(우크라이나) 

505.호(베트남) 509호(네필) 

2010년도 견반기 흥현장악생 션에씨엉 
일 시 1월 22일(금) 13:00(대학 대학원생 전원) 
장 소 제1교육관 307.호 
문 의 교육국 'll"552-82C어# 472, 473) 

새벽기도회 (1/18 - 1/24) 

18 (월) 19 (화) 20 (수) 21 (목) 22 (금) 23 (토) 24 (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박상대 유현철/김수연 김백만/최준호 김운창/최상기 정진호/김대웅 유재진/전은희 김 익환/김정자 
설 교 본 문| 메시아의죽음 업 3: 1- 13 업 3:14-21 업 4:1-1 0 업 4:11- 16 입 4: 17 -32 입 5:1 - 10 

예배 담당 (1/20-1/24) 

날짜 여|배 설 교 사회 기도 차~ ~이t 

수요 I 나는 참 포도나무라(요 15:1-8) 김성관 목사 정민권 "'}금자 위에계신나의 친구(호산나찬양대) 

수요 II 생명의 양식(출 16:1-5) 양태선 목사 김근영 이명희 주의 확실한 혐의 말씀 듣고(실로암 찬양대) 

금요찬양 김성관목사 박용현 예루살렘 찬양대 / 에바다부 수화찬양 /소프라노 전수현 

주일 I 모든것이 새롭다(계 21 :5) 김운창목사 이l수\!..진 키디여 o주 ! 얘|배전찬양〉 

주일 II 모든 것이 새롭다(계 21:5) 강명구목사 탁정헌 함철주 강물같이묘는기쁨외/소프라노김희영밴리엘찬빼) 

주일 m 모든 것이 새롭다(계 21:5) 김성관목사 양재웅 이태식 온천하만불우러러외/바이올린박 민(할렐루야뻐스트라) 

주일 N 모든 것이 새롭다(계 21:5) 이광현 목사 이재현 이달옥 예부터 도움 되시고외/바이올린 박 민(할렐루야오케스트라) 

주일 V 모든것이 새롭다(계 21:5) 정진호목사 양태선 정창수 오신실하신주외/소프라노김찬미(초등2부지휘) 김은진(예본챈빼) 

주일찬양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계 1:8) 김성관 목사 강호성 허만선 청년2부 / 24교구 

1/20 

잉
 

” 
μ
 

잉
 

끼
 μ 

예배및집회안내 

압
 -뱉
 -뱀
 

기도원집회 안내 (짧 031-766-5425) 

차량 부
 
-구

 

II 

시 간 
오전 7:00 

오전 9:00 

주일예배 I III 오전 11 :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N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앙예배 오후 5 :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금요찬앙집회 저녁 7 :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 분 시 간 X。} .1. 

영아 부 
I 오전 9 : 00 

제 1교육관 110호 
[]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초 퉁 1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407호 

i÷: 1 Er /ι1 1 닝- 오전 10:45 제 1교육관 507호 

중풍부 오전 10:30 갈릴 리 흘 

고 둥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 :00 제 2교육관 4충 

갱 년 1 부 (토)오후 5 : 30 제 2교육관 4충 

청년 2 부 오후 12:15 제 2교육관 2충 

보당 

본 당 

본당 

랩
 -뱉-뱀-랩
 구 분 시 간 장 -λL 

장년 1 부 오후 12:30 지1 1 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 2 :30 제 1교육관 407호 

장 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지1 1교육관 301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릴라 훌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 :00 (성인) 

탁아부 
(주) 오전 8:30-오후 6:00 선교관 1충 
(금) 저녁 6 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 다니 훌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야 벤 흘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4:30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저1 1081호 

톨웰충현 기도의 창 
“ "11도률 껴l축하고 "1 1 도에 강사항￡로 1깨어 있으라” 

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κ살전 4: 13~1에하며 
매순간 회개하고자기를부인하게 하소서. 

a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이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하소서. 

a 위임목사님을 십"'~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λ}용빼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주소서. 

a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 
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며 예수 그 
리스도를 만나는은총을 베푸소서. 

딩 25개 교구와 207fl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을 전히는 천국일뀐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히소서. 

딩 1년 1인 1명(1 ' 1 ' ])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딛 1: 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a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핸 해외 단기선교 
(막 16:1잉에 자기를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선교샤 
가는선교λ까되게하소서. 

g 충현의 재댄유지 · 동산 · 복지)들이 복음의 도구로 사 
용되게 하시고 충현복지관 및 현재 추진(양로원， 납골 
시설， 함양충현농원) 중인 사업들이 이웃 사랑의 열매 
(롬 15 :2)가 되게 하소서， 

밍 2010년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풍성한 말씀의 잔치(덤후 3:16)가 되게 히소서. 

! ~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iD]호 l 
.맨l괴톨겐U딛톨~ 

섬·기·는 분·들 l 
-우|임목사 김 성관 

·시무장로 ·부옥사 
강철형 고제숭 구원섭 구재완 권병옥 강병구 강영기 강호성 김근영 김백만 
기획위원 김사위원장 용사위원 째정위원 제2교구위원징 잉교구 선교위원회 21교구 징년1부 20교구 

김구형 김규석 김단용 김명성 김성호 김성헌 김운창 김익환 김정훈 박용현 
재2교육위원징 행정위원징 18교구징 외신부징 5교구장 중등부 10교구 15.쿄구 7교구 24교구 

김숭곤 김신국 김연근 김연태 김영달 박인기 박준식 박지훈 안치원 양재웅 
등록실부장 제1교구장 건축위원 진도위원장 3교구징 에H때부 a교구 2교구 주Z뺑현 

김영은 김영주 김종구 김종홍 김중선 양태선 유재진 유현철 윤요한 이광현 
예배위원 대학부징 동산부징 영이랭 9교구징 17교구 3교구 대학부 16교구 

김창국 김철환 김태식 김홍기 김환기 이순식 이재현 이회식 장성원 장지원 
깅사위원 16.교구장 딩회부서기 어 H때부징 ε엔1부징 18교구 6교구 12교구 고등부 

노광헌 노은영 류기명 문효식 박팡식 장 훈 정민권 정친호 최성득 최진철 
유지재단이시 예배위원 14교구징 유아뿜 초등1부징 1교구 14교구 19교구 11교구 13.교구 

박댁양 박상대 박성명 박종율 박홍규 탁정헌 하종철 하23.형교구욱 황의 연 
앵정위원 잉교구장 새가족양육부장 진도위원 봉사위원장 9교구 5교구 

배춘식 백홍선 석영식 송두섭 신광철 
옹사위원 재정위원 째정위원 기획위원장 선교위원 · 여전도사 
신상수 안통현 안석현 양기수 엄복섭 강덕필 강영미 강옥련 김말자 김연식 
19교구장 징년3부징 세1교구위원장 재1교육위원징 진도위원 8교구 15.교구 1교구 16교구 3교구 
오순도 원웅철 유상태 윤석민 윤해균 김정연 김정운 김정자 김정회 나잉영교구실 기링l웰친S때장 신교위원징 탁이부징 빼배위원 고등부장 10.교구 24교구 14교구 4교구 
이계인 이달옥 이보신 이상복 이상석 류진회 송진경 서명란 오숙영 옥미자 
진도위원 유치부장 중등부징 청년1부싱 칭년2특!징 고등부 대학부 13교구 정년2부 9교구 
이상해 이성섭 이세영 이실호 이창회 윤인숙 이복순A 이복순B 이옥주 이향란 
13교구장 봉Af위원 6교구장 흉사위원 선교위원 6교구 20교구 11교구 18.교구 2교구 
이태식 이호일 이 훈 임무천 엄창식 엄태주 장혜구 전은회 정원임 조현영 
11교구징 기도원깅 재정위원장 행정위원 초중도서실부장 17교구 19.교구 7교구 23교구 교재연구 
장철규 장철환A 장철환B 전계식 전은배 최문실 홍순애 황순란 
건축위원징 징년2부장 15교구징 초등2부장 20교구징 12교구 5교구 21교구 
전홍렬 정선현 정창수 정청길 정태통 
재정위원 24.교구징 2교구징 찌3교육위원징 4교구정 · 사랑부지도 신범식 · 외선부지도 나기태 
조종환 조중민 지규전웰성H징 진학래 진홍용 
예배위원징 8교구정 O멘 g정위원 딩회서기 • 전임지휘자 김숭회 김원섭 김진협 
차신득 최경하 최민석 최세진 최윤댁 
진앙위원징 예배위원 실로잉진엠잉 입Df\'앨찬엠징 23.교구징 • 전임연주자 노은영 장연회 한경숙 
추병창 함철주 황의만 
10교구장 17교구징 12교구장 l 선 교 사 송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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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m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화로1 오후 1시에 드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링 
카어! 중국어， 몽콜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됩니다 
Simu~an없JS translatiα1$ in English, Chinese, J뻐anese 

and Sign 벼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0' c∞k 

WOrship 않fViæ， and SM 때kan， Chine않， Mongollan, 
Russ때1. Hir띠i and Ind이18S1an are 빼o av빼ble at t얘 

OreO'c ∞k Worship SefVi∞ 


